
생분해성 섬유로 만든 의류 

 

일본의 아식스, 가네보, 시마쓰 3개 회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

활동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하는 생분해성 폴리유산 섬유를 사용

한 티셔츠를 만들었다. 

이 티셔츠는 지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였던 일본 대표선수 가

운데 약 300만여명에게 아식스에서 제공하였다. 이 소재는 시마쓰사가 개발

한 생분해성의 폴리유산수지 ’라쿠티’를 원료로 하고, 가네보사에서는 의류용

으로 상품화시킨 ‘라쿠트론’을 이용하여 아식스사가 티셔츠로 만들었는데, 이

는 세계에서 최초로 실용화된 생분해성 섬유의 의류이다. 폴리유산 섬유와 

면사로 편성한 생지의 혼용율은 면 65%, 라쿠트론 35%이다. 

생분해성 섬유란, 자연계의 미생물에 의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

분해성의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합성섬유인데, 환경보전을 배려하기 때문에 

세계 여러 메이커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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